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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예민해서 걱정이라면, 이렇게 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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겁이 많고,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고, 싫증을 잘 내며 자주 떼쓰는 우리 아이. 너무 예민한 

것은 아닐지 걱정이신가요? 예민함으로 인해 또래보다 뒤처지거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

길까봐 우려해 도리어 아이를 꾸중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. 하지만 다그치고 꾸짖는 행

동은 독이 될 뿐입니다. 예민한 만큼 감정이 섬세하여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이지요. 남의 

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다보면, 위축되고 자존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예민한 아

이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공감,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기

먼저 아이의 섬세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세요. 그다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, 해도 

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이

해받은 뒤에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고,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.

단계적으로 어려운 과제 주기

부모는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과 일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 먼저 아이 수

준에서 살짝 어려운,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 보세요. 작은 일을 인

내하고 해결하면서 성취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될 것이며, 이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

해낼 힘이 됩니다. 

예민도 장점임을 기억하기

아이가 조금 예민해도 괜찮습니다. 잘 조절한다면 감정이 섬세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날 

것이며,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. 예민함이 무조건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

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. 


